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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터당 6600원 고급 휘발유 등장!
현대Oil-Bank, 레이싱 마니아 겨냥 특수제품 판매 … 연소효율 높아

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5배나 비싼 금값 휘발유가 등장했다.

현대Oil-Bank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<익스트림(X-treme)>이라는 이름의 특수 휘발유를 판매

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.

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성원주유소에서만 판매되는 <익스트림>은 ℓ당 1300원대인 일반 휘발유보다 

5배 가량 비싼 ℓ당 6660원에 판매되고 있다.

현대Oil-Bank는 <익스트림>이 연료의 청정도와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옥탄가가 보통 제품(평균 93)보

다 월등히 높은 107 정도로 연소효율이 탁월하며 주로 경주용 자동차나 고급 튜닝카 마니아들이 주요 고객이

라고 설명했다.

경주용 자동차는 초기 시동률과 가속 향상이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연료의 연소효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

씬 높아야 한다.

특히, 최근 주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주말에 레이싱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면서 레이싱 마

니아들을 중심으로 값비싼 특수휘발유에 대한 관심이  높아지고 있다고 현대오일뱅크는 덧붙였다.

<익스트림> 판매를 시작한지 20일밖에 안됐지만 지금까지 누적판매량이 700ℓ에 달하는 등 비싼 가격에도 

불구하고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순조로운 판매세를 보이고 있다.

현대Oil-Bank는 현재 국내 200여개의 카레이싱 팀 가운데 현대Oil-Bank와 인디고 등 상위 15개 팀이 자동

차 연료로 <익스트림>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카레이싱 팀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.

현대Oil-Bank 관계자는 “국내 경주용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튜닝차는 <익스트림>을 사용할 때 

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판매량의 증가가 기대되며, 반응이 좋다면 레이싱 경기장 안

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중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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